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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압 사람들(2)

모압의 신 그모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윗은 한때 사울의 암살음모를 피해 피신했던 모

압을 쳐서 정복하고 고대의 전쟁방식에 따라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삼하 8:2). 솔

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 사람들 중에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된 여

인도 있었을 정도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

다 보니 모압의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 솔로몬 

왕마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어느 산봉우리(오늘

날 멸망산으로 불리운다)에 신전을 지어 주었다(왕상 11:1, 7, 33). 이 신전은 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산으로 올라가 제

사를 계속 지냈다. 그모스 신에게 제사하는 관습은 요시야시대까지 이어졌다. 요시

야가 파괴한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신전들 중에는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한 것이 있었다(왕하 23;13). 

  가나안의 신 그모스는 주전 2500-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에블라 문서에 가미스

(Kamish)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신은 모압 사람

들의 주요 신으로(민 21:29; 렘 48:7, 13) 성경은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

르기까지 했다(렘 48:46). 그러나 그모스는 이름의 어원마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는 신으로 정확한 모습이나 종교적 역할과 관습 역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모

압 땅에서 발견된 유일한 문헌인 메사 석비에 모압을 다스리는 신으로 전쟁에 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왕기하 3:27에 의하면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이 전쟁에 

불리하자 그의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암몬의 신 몰

록(몰렉)과 관련된 제사 관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심지어 학자들은 그모스와 

몰록이 동일한 신이었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암몬의 신을 몰록

으로 모압의 신을 그모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사한 종교적 관습을 가지

고 각각 다른 이름의 신으로 전승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메사 석비에 등

장하는 모압 왕 메사의 아버지 이름은 chemosh-mlk으로 “그모스는 왕이다” 혹은 

“그모스는 몰록이다”로 읽힐 수 있어 그모스와 몰록이 같은 신일 수도 있다는 가정

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메사 석비에 등장하는 글귀 중, 메사는 전쟁 중에 여인들

을 죽이지 않고 아쉬타르-그모스에게 헌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자들은 이 아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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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그모스는 여신으로 우리가 이쉬타르 혹은 아세라라 부르는 가나안의 어머니 여

신이라고 본다. 이 여신은 모압 땅에서는 최고의 신이었던 그모스의 배우자였을 것

이다. 

메사 석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모스의 주요 역할은 전쟁의 신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모압 

땅에서 발견된 뾰족한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토상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그모스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모습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메사 석비를 통해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처럼 

모압의 신 그모스 역시 모압 사람들의 적에 분노하고 전쟁에 개입하고 승리로 이끄

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메사 석비는 1868년 현재 요르단의 디반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디반

은 모압 땅 디본(민 21:30)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석비의 발견은 성서 외에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 시대 역사적 퍼즐을 완성케하고 있다. 메사 석비

는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높이 1m, 너비 60-68cm, 두께 60cm로 히브리어

와 가장 유사한 모압어로 기록되어 있다. 발견 당시 석비를 서로 차지하려던 디반

의 주민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행히도 탁본을 해두어 34행의 글들을 보존

할 수 있었다. 몇몇 주요 글자나 단어들이 손상되었고 마지막 몇 행은 사라져 버렸

지만 다행히 글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석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압왕 메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모스 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했고 그모스 신

은 당시 모압 땅 메드바를 차지하고 있던 오므리와 그의 아들을 부수리라는 약속을 

했다. 결국 메사는 그모스 신의 자비로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고 그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을 몰아냈다.       

  학자들은 석비의 내용이 주전 840년경으로 추측되는 열왕기하 3장과 동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윗이 정복해 놓은 모압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

다의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사 석비에서도 

오므리가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열왕기하 3:4에서도 모

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을 

바치고 있었지만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왕하 1:1;3:5). 그의 배반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



- 3 -

돔은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갔다(왕하 3장). 모압의 사람들은 연합군이 올라와서 자

신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전쟁에 참여

했다. 전세는 모압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메사 석비는 메사가 이스라엘의 칠천 군사를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모스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 승리로 이끌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메사 석비는 성경 속 역사를 성경 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유

물로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석비의 글귀 중에는 우리의 시선

을 끄는 단어들이 있다. 17행에서 메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여호와의 

화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를 언급한 가장 

오래된 성경 외 자료로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우리의 관심은 31행에 등장하는 모압이 사로잡은 호로넨에 

살고 있던 “beit (Da)vid”에 관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괄호 부분의 글자가 훼손되어 

석비의 발견 당시 이 단어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

웠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텔 단 석비를 통해 우리는 이미 남왕국 유다왕조를 “베

이트 다비드 곧 다윗 왕가”라 호칭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어 이 호로넨에 살

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 왕가 혹은 유다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모압이 한때 다윗이 차지했던 땅이었고, 비록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

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가면서 사돈관계였던 두 왕국 사이를 생각한

다면 모압 땅 호로넨에 다윗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은 아닐 

것이다. 

  메사의 모압은 독립국으로 100년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앗수르 디글랏빌레셀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님루드에서 발견된 디글랏빌레셀

의 토판에는 모압 왕 살마누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고 기록되

어 있다. 모압 땅은 수십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풍부해 기쁨과 환희의 옥토였다(렘 48:33). 그러나 예레미야(렘 48장)는 모압이 여

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모압 땅은 황폐하여졌고 역사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